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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effects of explicit pronunciation instruction on Korean EFL learners’ 

English pronunciation improvement. Nineteen college students, who were divided into two groups, an 

experimental group (12 students), and a control group (7 students), participated in this study. The former 

group took an English pronunciation teaching course for one semester, focused on correct production of 

consonants and vowels, and repeated practice of stress and intonation in dialogues or natural speech, 

while the latter group did not. After explicit instruction, five evaluators including two English native 

speakers rated the development in students’ pronunciation skills based on a paragraph reading task, and 

also the researcher analyzed the pronunciation learning journals by 12 students to identify important 

changes in their pronunciation development. Results showed that EFL learners who received explicit 

pronunciation teaching significantly improve their pronunciation skills in terms of correctness, 

accentedness, and fluency both in segmental and suprasegmental features of English, and suggested that 

a long-term explicit pronunciation instruction be beneficial for enhancing their pronunciation development 

in the English classroom. (Jeju National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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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 론

본 논문의 목적은 교실에서 실행된 분절음의 정확성과 초분절음의 자연성에 

초점을 둔 명시적(explicit) 영어 발음 교육이 대학생들의 영어 발음 능력 향상에 

어떤 효과를 가져왔는지를 고찰하는 데 있다. 영어 발음 교육을 실시하기 전후의 

대학생들의 발음 수행 능력을 비교 검토함으로써 발음 교육 과정이 대학생 영어 

학습자들의 발음 능력 향상에 어떠한 변화를 가져오게 했는지를 살펴보기 위한 

것이다.   

그 간 제2언어 교육 또는 외국어 교육 분야에서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연구

는 다각도로 수행되어 왔으나 영어 발음을 실제로 교실에서 가르쳐서 학습자들

을 대상으로 발음의 변화 과정을 살피는 연구는 그리 많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영어 발음 지도에 대한 과거의 연구 경향들을 보면 이런 점을 쉽게 알 수 있다. 

가령 발음 지도에 대한 이전의 연구들은 먼저 개별 단어나 문장 내의 최소대립

이 되는 단어들의 발음을 학습자가 듣고 계속 모방하거나 반복하도록 함으로써 해

당 자음이나 모음이 같은지 다른지를 정확히 식별하는 훈련이 발음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해 초점을 맞추어 왔다(Lado & Fries, 1954; Nilsen & 

Nilsen, 1973). 게다가 단어 계층의 분절음 지도를 넘어 연결된 말이나 담화 속의 

강세와 리듬 및 억양을 포함한 초분절 자질을 어떤 방법으로 지도하는 것이 바람

직한가를 다루는데도 많은 관심을 보여 왔다(Jones, 1997; Morley, 1991). 상대

방과의 효과적인 의사소통을 위해서는 분절음 지도는 물론 초분절음 지도를 중요

하게 생각하여 단어 및 문장 강세나 강약의 리듬을 구분하도록 하거나 문장의 억

양 유형을 표시하도록 하는 방법의 효과성을 논하는데 주목해 왔던 것이다. 더구

나 1980년대 이후에는 의사소통 교수법과 과제 중심 교수법의 영향으로 발음 지

도의 관점은 과거와는 달리 단지 개별 단어의 발음을 명확하게 발성하는 방법 모

색에 강조점을 두기보다는 의미 전달과 이해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의사소통 활

동이나 과제 수행을 통해 의사소통을 촉진시키는 측면에서 실시되어야 바람직하다

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Celce-Murcia, 1983, 1987; Naiman, 1992). 특히 2000

년대에 접어들면서 영어 발음에 관한 연구의 주제는 ESL/EFL 교사의 발음 지도에 

대한 태도나 신념을 비롯하여 원어민과 비원어민들의 발음에 대한 교사의 인식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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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를 포함하게 되었으며(Jekins, 2005; Sifakis & Sougari, 2005), 영어 학습자가 

발음을 향상시키기 위해 즐겨 사용하는 발음 학습 전략이 무엇인가를 다루는 것도 

연구의 주된 대상이 되어 왔다(Akyol, 2013; Pawlak & Szyszka, 2018).

그렇지만 비교적 오랜 기간 동안 실시된 분절음의 정확성과 초분절음의 자연

성에 중심을 둔 종합적이며 명시적인 영어 발음 또는 음성·음운 교육을 통해 영

어 학습자의 발음상에 일어난 변화를 연구한 논문들은 그리 많지는 않은 편이다. 

그나마 발음 지도의 영향을 다룬 것들도 다음 장의 이론적 배경에서 보게 되듯

이, 대부분 짧은 기간에 걸쳐 실험자들에게 발음 훈련을 시킨 후의 효과를 검토

하는 연구가 대부분이었으며(Atli & Bergil, 2012; Khaghaninejad & Maleki, 

2015; Saito, 2011; Saito & Lyster, 2012), 한 학기 정도의 비교적 긴 시간 동

안 발음 교육을 실행한 후의 그 효과를 연구한 것은 흔하지 않은 실정이다. 

영어를 외국어로 배우고 가르치는 한국의 상황에서 영어 학습자의 구어 의사

소통(oral communication)에 큰 역할을 하는 발음 부분에 대한 연구는 발음 지

도를 실천한 후 그 결과가 내용에 반영될 때 더욱 내실 있는 성과를 기대할 수 

있다. 특히 영어 교사가 교실에서 학습자에게 발음을 지도한 내용이 학습자의 영

어 발음에 실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게 하여 학습자가 의사소통하는 과정에서 청

자가 알아듣기 용이한 발음을 하도록 하는데 도움을 준다면 영어 발음 교육 과정

의 실행에 대한 구체적 연구는 교사는 물론 학습자에게도 그 자체로 상당한 의미

를 가질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오늘날 외국어로서 영어 발음 교육의 목표가 과

거처럼 원어민과 같은(native-like) 유창한 발음이 아닌 청자가 이해하기 쉬운 

편안한(comfortably intelligible) 발음을 하도록 하는데 있다고 할 때

(Celce-Murcia, Briton & Goodwin, 2010; Kenworthy, 1987), 교육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교사의 명시적 영어 발음 교육에 관한 연구는 의사소통에 적합한 학

습자의 발음 변화를 견인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이에 이 논문은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명시적인 영어 발음 교육 내용이 

그들의 영어 발음 구사력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를 고찰하려고 한다. 이 목적

을 수행하기 위해 다음 두 가지를 연구 문제로 설정하고자 한다. 첫째, 영어 발음 

교육은 대학생들의 발음 능력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 둘째, 대학생들은 영

어 발음 교육으로 발음의 어떤 측면에 변화가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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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2.1 발음 교육의 효과성

교실에서 영어 교사가 학습자들에게 영어 발음을 명확히 지도함으로써 영어 

학습자들이 얻을 수 있는 장점은 교사로부터 분절음과 초분절음에 대한 지식을 

제공받음으로써 음운 인식(phonological awareness)이 제고되어 결국 구어 의

사소통에서 발음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된다는 점이다. 성공적인 의사소통이 되기 

위해 영어 학습자들은 개별 단어나 문장속의 자음과 모음에 대한 발음을 정확히 

할 수 있어야 하며 문장 계층을 넘어 담화 속에서 강세와 리듬 및 억양을 자연스

럽게 유지함으로써 청자가 듣기에 편안한 발음을 할 수 있어야 한다.

영어 학습자들에게 영어 발음을 가르친 후 그 효과를 점검하는 작업은 주로 

발음 교육 이후에 그들의 발음상 이해도(intelligibility)나 이해가능성

(comprehensibility), 액센트성(accentedness)과 정확성(accuracy) 및 유창성

(fluency)의 측면에서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가를 밝히는데 관심이 있다. 여기서 

말하는 이해도는 “주어진 상황에서 청자가 화자의 발화를 실제로 이해하는 정

도”(Kenworthy, 1987, p. 13)를 뜻하며, 특히 “화자가 말하는 메시지의 음향적

이고 음성적 내용이 청자에 의해서 이해될 수 있는 정도”(Field, 2005, p. 401)

를 의미한다. 따라서 청자가 단어나 발화의 음향적, 음성적 내용을 알지 못해 그

것을 반복할 수 없으면 이해될 수 없는(unintelligible) 것으로 간주된다. 

이해가능성이란 “화자의 발성을 청자가 이해하는 데 느끼는 어려움의 정

도”(Derwing, Munro & Weibe, 1998, p. 396)를 뜻한다. 다시 말해 “청자에 의

해 단어나 발화의 의미가 이해되는 정도”(Smith & Nelson, 1985, p. 334)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청자가 단어나 발화의 음향적, 음성적 내용을 알고 단어나 발화

를 반복할 수는 있더라도 주어진 상황에서 그것의 의미를 파악할 수 없으면 단어

나 발화는 이해가능하지 않은(incomprehensible) 것으로 여겨진다. 

이처럼 이해도나 이해가능성이란 개념은 전자가 음향적, 음성적 메시지를 청

자가 해독할 수 있는 능력을 가리키는 반면에 후자는 화자의 발화를 청자가 이해

하는데 느끼는 어려움의 정도라 요약할 수 있다. 그러나 의사소통 과정에서는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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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로서는 청자가 단어나 문장을 성공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법으로 말하고 청

자로서는 화자의 발화를 직접 들어서 발화의 의미가 쉬운지 또는 어려운지를 파

악하면서 대화를 나누기 때문에 이 두 용어는 서로 바꾸어 사용될 정도로 밀접하

게 관련되어 있다(Field, 2005; Munro, 2010).       

액센트성은 화자의 언어 음 패턴이 예상되는 발음 패턴과 다른 정도를 나타내

는 것으로, 화자의 말을 원어민의 말과 비교하여 어느 정도 다른가를 청자가 판

단하는 것이다(Derwing & Munro, 2009). 영어가 모국어가 아닌 화자들에게서 

볼 수 있는 이른바 외래식 말투(foreign accentedness)의 정도에 관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발음에서의 정확성이란 목표음의 조음이나 발성을 정확히 하는 것을 

가리키며, 유창성이란 발화의 전반적인 빠르기와 흐름을 일컫는 것으로써 말의 

전달 속도에 관한 것이다(Derwing, Munro & Wiebe, 1998). 

제2언어 또는 외국어 발음 교육의 효과에 대한 연구들에서는 대부분 일정 기

간 동안 학습자들에게 발음을 가르친 후의 성과로 이해가능성이나 유창성 및 정

확성 측면에서는 향상되었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외래식 말투를 개선하는 데는 

큰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좀 더 구체적인 발음 교육의 영향에 대해

서는 다음 절 선행 연구들의 내용 요약을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다.    

2.2 관련 선행 연구 요약

ESL/EFL 학습자들에게 발음 교육을 함으로써 그들의 발음 능력에 어떠한 변

화를 보였는가에 대한 연구는 크게 세 가지 관점에서 진행되어왔다. 첫째는 전반

적인 발음 지도로 영어 학습자들의 발음 능력이 어느 정도 향상을 가져왔는지 여

부를 다룬 그룹이며, 둘째는 발음 지도를 특정한 음들에 초점을 두어 실시함으로

써 해당 음들의 발음에 변화를 보였는지를 고찰한 그룹이고, 셋째는 발음 지도 

결과 영어 학습자의 듣기와 말하기 기능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는지를 논의한 

그룹이다.    

첫 번째 그룹을 대표하는 Derwing, Munro와 Wiebe(1998)는 48명의 ESL 성

인 학습자들을 분절음 지도 집단, 전반적 발음 지도 집단, 발음 교육을 하지 않은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12주 동안 발음 지도를 실시한 후에 학습자들의 발음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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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가능성, 액센트성 및 유창성에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는지를 탐구하였다. 그

들은 두 실험 집단에는 주당 20시간 동안 ESL 수업에서 날마다 발음 영역을 포

함시켜 지도하였고 통제 집단에는 발음 지도를 하지 않는 언어기능 신장 중심의 

수업을 하였다. 특히 전반적 발음 교육 집단을 위해 교사는 수업 시간 동안 약 

20분에 걸쳐 말의 속도, 억양, 리듬, 단어 강세와 문장 강세 등 초분절 자질을 강

조하는 수업을 하였다. 12주 동안 발음 교육을 실시하기 전후에 실시된 문장 읽

기와 즉흥적 그림 묘사를 통해 다수의 원어민과 경력 있는 ESL 교사들이 학습자

들의 발음을 평가한 결과에서는 발음 수업을 받은 두 집단은 모두 문장 읽기에서

는 이해가능성과 액센트성에서 상당히 개선된 결과를 보였으나, 그림 묘사에서

는 초분절 자질 중심의 실험 집단에서만 이해가능성과 유창성에서 향상을 가져

왔다고 지적하였다.          

이와 유사한 관점에서 Derwing과 Rossiter(2003)도 ESL 성인 학습자들에게 

12주 동안 발음 교육 후 L2 학습자들의 발음의 정확성과 유창성 및 외래식 말투

에서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였다. 이를 위해 분절음 집단에는 개별 음소의 확인과 

구별 및 최소 대립 쌍을 사용한 반복 연습을 실시하였고, 초분절음 집단에는 단

어 강세와 문장 강세, 억양과 리듬, 전달 속도 등을 지도 하였으며 통제 집단에는 

아무런 발음 지도를 하지 않았다. 발음 지도 시작 전과 후에 참여자들에게 만화 

속 장면을 기술하도록 하여 6명의 전문가로부터 이해가능성, 액센트성, 유창성 

측면에서 9단계로 평가를 한 결과를 보면 초분절음 집단이 이해가능성과 유창성

에서 향상 되었으나 액센트성에서는 개선된 점이 없었다. 특히 분절음 집단과 통

제 집단에서는 이해가능성, 액센트성, 유창성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

화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발음 교육의 결과 학습자들의 외래식 말투 개선에 의미 있는 효과가 없었다는 

또 다른 연구는 Saito(2011)에 의해 이루어졌다. Saito(2011)는 ESL 상황에 있

는 일본인 대학생 20명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4주 동안 일주일에 

한 시간씩 영어 분절음 /ᴂ, f, v, ɵ, ð, w, l, ɹ/을 가르친 것에 대해 분석을 하였

다. 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분절음의 조음 장소와 조음 방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최소 대립을 보이는 단어 속에서 해당 음을 구별하는 활동을 한데 이어 분절음, 

단어, 문장 단계에서의 읽기 과제 수행과 두 장의 그림에 대해 묘사하는 의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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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 과제를 수행하였다. 발음 교육 첫 주에 20명을 대상으로 4개의 문장 읽기와 

그림 묘사 과제 및 간단한 신상 관련 인터뷰를 통해 사전 테스트를 실시하였으

며, 2주부터 5주까지 발음 교육을 하고 7주 때 똑 같은 방식으로 사후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4명의 원어민들이 이해가능성과 액센트성에 대해 평가를 한 결과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액센트성은 문장 읽기와 그림 묘사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오히려 실험 집단 일부에서는 액센트성이 더 많이 나타

난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에 이해가능성에서는 실험 집단이 통제 집단보다 통

계적으로 유의미한 향상을 보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영어 분절음에 대한 명확한 지도가 EFL 학습자의 외래식 말투에 별다른 영향

을 미치지 못했다는 사실은 Algethami(2017)에 의해 지적된 바 있다. 그는 EFL 

상황에 있는 18명의 아랍 영어 학습자들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실험 집단에는 11주 11시간 동안 영어의 /p. v, ʧ,ɹ, ŋ, e, æ, ʌ, ɔ: & ɜ:/의 조음 

위치와 조음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고 해당 음들을 듣고 따라 하도록 하는 훈련을 

하였고, 통제 집단에는 아무런 교육을 하지 않았다. 발음 교육이 끝나 13명의 영

어 원어민들이 해당 목표 음이 들어간 5문장을 실험 집단에게 읽도록 하여 학습

자들이 지각하는 외래식 말투의 정도를 평가한 결과 명시적 발음 지도가 외래식 

말투의 지각 정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가져오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

발음 교육의 효과에 대한 두 번째 연구 그룹은 영어의 특정 음, 예컨대 영어의 

어말 자음 군이나 /ɹ/음을 지도한 후의 발음 변화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 먼저 

Silveira(2004)는 초보 단계의 브라질 영어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 어말 자음 

군 습득에 미치는 발음 교육의 역할에 대해 고찰하였다. 영어 과정에 등록한 22명 

대상으로 12명을 실험 집단, 10명을 통제 집단으로 편성하고 실험 집단은 주로 

영어의 어말 자음에서 모음 삽입을 하지 않도록 하는 훈련을 하였고 통제 집단은 

그런 교육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들을 대상으로 영어 목표 음이 들어있는 짧은 문

장을 읽게 하여 녹음한 후 평가하는 발성 테스트와 영어의 음절 유형인 CV와 

CVC 구조를 식별하는 지각 테스트는 물론 설문지 등을 종합하여 평가한 결과 영

어의 어말 자음 군 습득에 발음 교육이 긍정적 역할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Saito와 Lyster(2012)는 ESL 상황에 있는 일본인 성인 영어 학습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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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으로 영어의 /ɹ/음을 지도할 때 오류를 함께 수정하는지 여부가 학습자들의 

발음 향상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를 다루었다. 그들은 모든 참여자들을 오

류 수정이 수반된 형태 초점 발음 교육 집단과 오류 수정이 없는 형태 초점 발음 

교육 집단, 그리고 아무런 발음 교육을 하지 않은 통제 집단으로 구분하여 최소 

대립 훈련을 통해 영어의 /ɹ/음을 일주에 두 번 2주 동안 지도하며 의미 있는 담

화 속에서 /ɹ/음의 특성을 이해하고 연습하도록 하였다. 사전 및 사후 테스트에

서 영어 /ɹ/음이 포함된 단어 읽기, 문장 읽기, 그림 묘사 과제를 수행하도록 하

여 /ɹ/음의 F3(제3 포먼트) 주파수 값에 대해 음향 분석을 해본 결과 발음 교육 

후 형태에 초점을 두고 오류를 수정한 집단은 F3 주파수 값이 통제된 언어 사용 

단계에서나 자연스러운 언어 사용 단계에서 줄어듦으로써 /ɹ/음을 더 정확히 발

성하였다. 그러나 형태에만 초점을 둔 발음 교육 집단이나 통제 집단에서는 제3 

포먼트 값의 변화가 유의적이지 않아 /ɹ/ 발음에서 향상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발음 교육이 영어 학습자에게 미치는 영향을 연구한 세 번째 그룹은 발음 지

도로 인해 영어 학습자의 듣기와 말하기 기능이 어느 정도 향상되었는지를 논의

한 부류이다. 예를 들어 Khaghaninejad와 Maleki(2015)는 이란의 영어 학습자

들을 분절음 실험 집단, 초분절음 실험 집단, 통제 집단으로 나누어 영어 단어의 

발음을 7주간 명시적으로 교육하고 난 후에 학습자의 듣기 능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탐색하였다. 참여자들이 수행한 발음 학습 활동은 각 차시별로 30

분 동안 명시적인 발음 수업을 받고 관련 오디오를 들으면서 단어를 발음하게 되

며 마지막 단계는 듣기 능력 신장을 위해 오디오를 다시 듣는 절차로 이루어졌

다. 연구 시작 전 사전 테스트에서는 실험 집단들과 통제 집단 간 유의적 차이가 

없었으나(p=0.801), 명시적인 발음 교육 후 사후 테스트에서는 분절음 실험 집

단 평균이 20.42, 초분절음 실험 집단 평균은 19.73, 통제 집단 평균은 18.94로

써 두 실험 집단의 평균이 통제 집단 평균 보다 다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통

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ANOVA 테스트에서는 

두 실험 집단들과 통제 집단 간에 통계적으로 유의적 차이(p=0.032)를 보여 실

험 집단 학습자들의 발음이 향상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절음 실험 집단과 초분

절음 집단 간에도 통계적으로 유의적이지는 않았으나(p=0.182) 분절음 실험 집

단 평균이 초분절음 집단 평균보다 다소 높아 분절음 집단에서 발음 교육의 효과



명시적 영어 발음 교육이 대학생 학습자의 발음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213

가 더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서 Atli와 Bergil(2012)는 터키의 대학생 ELT 반 20명을 5주 동안 2시간

씩 그림 조각 이야기(picture strip story) 방식으로 영어의 모음 /ɪ/, /æ/, /ɑ:/, 

/ʊ/, /ɒ/, /ɔ:/과 자음 /ð/와 /ɵ/에 대한 발음 교육을 실시하여 참여자들의 말하기 

능력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지를 검토하였다. 발음 지도 직전과 발음 지도 5주 

후에 주어진 그림들을 순서대로 나열하며 이야기를 이어 나가는 과정과 발음 능

력에 관한 인식을 알아보는 설문 조사를 통해 그들의 발음 능력 향상을 점검해 

보았다. 그 결과 발음 지도 전에는 모음 /æ/와 /ɔ:/ 및 /ɑ:/와 자음 /ð/와 /ɵ/에서 

오류를 보이면서 정확히 조음할 수 없었는데, 발음 지도 후에는 해당 음에 대해 

오류가 많이 줄었으며 그 음들을 잘 발성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게다가 

설문 조사에서도 발음 수업을 받아서 영어의 음 체계에 대한 이해를 더 잘하게 

되고 음들을 정확히 발성하는 결과로 나타났다. 

이들 선행 연구와는 달리 본 연구는 EF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한 학기 동안 

분절음의 정확성과 초분절음의 자연성에 초점을 맞추어 명시적인 발음 교육을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연구라 할 수 있다. 

III. 연구 방법

3.1 연구의 대상

이 연구의 참여자는 2018학년도 A 교육대학 2학년에 재학 중인 19명의 학생

들이다. 그 중 영어발음교육 을 수강한 12명을 실험 집단으로, 수강하지 않은 7

명을 통제 집단으로 편성하였다. 실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은 영어발음교육 이란 

과목에서 영어의 분절음인 자음과 모음을 비롯해서 초분절 자질인 강세와 리듬 

및 억양에 대해 명시적인 교육을 받은 학생들이며, 통제 집단의 대학생들은 영어

발음교육 을 수강하지 않은 학생들로 구성하였다.   

연구 대상인 대학생들의 발음 교육 이수 전후의 영어 발음을 효과적으로 평가

하기 위해 한국인 강사 3명과 원어민 강사 2명이 참여하였다. 한국인 평가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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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영어 교육 전공자인 필자를 포함하여 영어음성·음운 전공자 1명과 또 다른 영

어 교육 전공자 1명이며, 원어민 평가자들은 테솔(TESOL)을 전공한 2명으로 

EFL 학습자들의 영어 발음을 적절히 평가할 수 있는 사람들로 구성하였다.    

  

3.2 교실에서의 발음 교육 내용

수업 시간에 Hancock(2003)이 쓴 English Pronunciation in Use를 교재로 

선정하여 교재의 구성 순서에 따라 4개 부분으로 나누어 다음과 같은 단계로 발

음을 지도하였다. 첫째, 영어의 자음(군)과 모음을 어떻게 조음하고 철자로 나타

내며 음들의 차이를 명확히 식별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맞추었다. 영어 단어 속 

최소 대립이 되는 음들(pack/back, fill/feel)의 발음을 듣고 따라하는 과정 속에

서 분절음의 조음 장소와 방법을 명확히 설명하고 정확하게 조음하는 연습을 시

도하였다. 이어서 문장 속에 나타난 최소 대립을 이루는 음들(“There is a 

bear/pear in that tree.”, “Can you fill/feel it?”)을 듣고 따라 하는 활동을 하

였다. 다음으로 교재에 수록된 영시를 듣고 라임(rhyme)을 이루는 단어들에 밑

줄을 그으면서 분절음의 발음을 연습하는 기회를 제공했으며, 대화나 이야기를 

듣고 주어진 음성 표기에 맞도록 올바른 단어를 쓰게 하거나 대화를 듣고 대화 

속 화자가 잘 못 발음한 단어를 확인하는 활동을 하였다.  

둘째, 단어와 문장 및 대화 속 강세가 어느 음절에 오는지를 이해시키는 활동

을 펼쳤다. 월, 일, 요일을 나타내는 단어의 강세를 연습시킨데 이어 일상생활에

서 볼 수 있는 짧은 사실적인 텍스트(여행, 유명 관광지 소개)와 라임과 시를 듣

고 내용어의 강세와 기능어의 발음을 익히도록 하였으며, 대화 속에서 강세 받지 

않는 음절에 자주 등장하는 약모음의 발음에 유의하도록 지도하였다.  

셋째, 억양에 대한 지도로써 문장이나 발화를 억양 단위(intonation units) 또

는 사고 그룹(thought groups)으로 나누어 억양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하였다. 

특히, 다양한 이야기를 듣고 억양 단위를 확인하여 각 억양 단위에서 가장 돌출

되는 성조 강세를 발음하는 활동을 한데 이어 대화를 듣고 올바른 억양 유형을 

이해하는 활동을 하였다. 

넷째, 교재 속 라디오 인터뷰와 자연스러운 대화에 나타난 빠른 발음과 그 속



명시적 영어 발음 교육이 대학생 학습자의 발음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215

의 억양 유형을 듣도록 하며 듣기 능력 향상시키려고 하였다. 라디오 프로그램의 

대화의 발음을 듣고 연음과 동화 현상을 포함하여 연결된 말 속에서 음의 변화를 

이해하고 문장 유형별 억양 곡선을 확인하는 연습을 하였다.  

3.3 발음 평가 자료 수집  

먼저 참여 학생들의 영어 발음을 적절히 평가하기 위해 영어 단락 읽기

(paragraph reading)를 하도록 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Grant(1993, 2017)가 영

어 발음 진단 평가용으로 제시한 서로 다른 내용의 두 개의 단락(부록 1의 

Reading 1과 Reading 2)을 이용하였다. 그 두 단락은 영어 단어 수가 각각 137

개로 꼭 같고 단어의 난이도 수준도 비슷해서 발음 교육 전후에 학생들의 발음 

능력을 측정하여 비교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이다.   

발음 교육을 시작한 첫 주에 사전 발음 평가의 일환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

단의 학생들에게 준비된 하나의 단락을 제시하고 자연스럽게 읽어보도록 하였

다. 학생들이 단락을 읽을 때 자신들의 휴대폰으로 녹음하도록 하였고 녹음된 자

료를 연구자의 이메일로 전송하도록 하였다.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발음 교육을 

다 받은 후 사후 발음 평가를 위해 준비된 또 하나의 단락을 두 집단의 학생들에

게 제시하여 읽도록 하였다. 이번에도 단락을 읽는 과정을 휴대폰에 녹음하도록 

하고 녹음한 것을 연구자에게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와는 별도로 학생들에게 발음 교육을 받기 전후 자신들의 발음에 대해 비교 

평가하는 저널을 써서 학기 말에 제출하도록 하고 이를 학생들의 발음 변화 기술 

자료로 삼았다. 이는 한 학기 동안 영어 발음 수업을 받으면서 자신의 영어 발음에

서 어떠한 변화가 일어났는지를 생각해 보도록 한 일종의 발음에 대한 자기 평가

이기 때문에 발음 영역의 어느 부분에서 향상되었는지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3.4 발음 평가 기준 및 절차

학생들이 제출한 녹음 자료를 통한 발음 평가는 앞서 지적했듯이 총 5명이 실

시하였다. 발음 평가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인들은 발음에 대한 분석적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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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법을, 원어민들은 총괄적 채점법을 활용하여 학생들의 발음을 정확히 평가하

려고 하였다. 다시 말해 한국인 평가자들은 영어 발음 영역을 구성하는 자음, 모

음, 강세, 리듬, 억양을 학생들이 얼마나 정확하고 적절하며 자연스럽게 발음하

는가를 고려하여 5점 척도로 학생들의 발음 능력을 분석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원어민들은 5점 척도에 의한 총괄적 채점법으로 학생들의 전반적인 발음 구사력

을 평가하도록 하였다. 

각 영역별 분석적 채점 기준과 총괄적 채점 기준은 영어의 발음 평가 방법을 

제시한 학자들(Gerhiser & Wrenn, 2007; Grant, 1993; Thomson, 2018)의 기

준을 토대로 연구자가 따로 설계하여 사용하였다(부록 2와 부록 3 참고).  

연구에 참여한 개별 학생들의 발음 평가에 대한 과정을 좀 더 명확히 언급하

면 다음과 같다. 먼저 세 명의 한국인 평가자들이 5개의 영역별로 채점한 것을 

각 영역별로 합산하여 3으로 나누어 영역별 평균 점수를 계산하고 이를 모두 더

하여 5로 나눈 후 개별 참여자의 발음 점수를 구했다. 한국인들이 평가한 이 참

여자별 발음 점수에다가 원어민들이 평가한 학생별 평균 점수를 다시 합하여 2

로 나눈 후 최종적으로 연구에 참여한 개별 학생의 발음 점수를 산출하였다. 

3.5 발음 평가 결과와 발음 변화 저널 분석 

실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이 사전 발음 평가에서 얻은 결과와 사후 발음 평가

에서 얻은 결과에서 어떤 차이를 가져왔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대응 표본 t-검정

을 하였다. 대응 표본 통계량에서 사전/사후 발음 평가의 평균과 표준 편차를 제

시하고, 대응 표본 검정에서 어느 정도 유의적인 평균의 차이가 나는지를 분석해 

보았다. 통제 집단의 학생들의 경우도 사전/사후 발음 평가의 결과에서 차이를 

파악하기 위해 같은 방법으로 대응 표본 t-검정을 실시해 보았다. 아울러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사이의 사전/사후 발음 평가에서의 차이를 더 확인하기 위해 

집단 간 ANOVA 테스트를 수행하였다.    

학생들이 자신들의 발음 변화에 대해 쓴 저널은 연구자의 발음 교육 내용과 

연결시켜 발음의 어떤 측면이나 또는 영역에서 변화를 가져왔다고 생각하는지 

저널에 나타난 내용에 초점을 맞추어 분석해 보았다.    



명시적 영어 발음 교육이 대학생 학습자의 발음 능력 향상에 미치는 영향 연구   217

집단 참여자 사전 점수 사후 점수

실험집단

1
2
3
4
5
6
7
8
9
10
11
12

3.10
4.17
3.50
3.60
3.70
3.30
3.96
3.83
4.03
3.53
3.20
3.83

3.645(평균)
3.336(표준 편차)

3.90
4.40
3.83
4.33
4.43
3.97
4.83
4.63
4.23
4.13
3.46
4.06

4.183(평균)
0.374(표준 편차)

통제집단

1
2
3
4
5
6
7

3.30
3.40
3.43
3.53
3.86
4.00
3.16

3.526(평균)
0.302(표준 편차)

3.20
3.43
3.46
3.60
3.93
3.96
3.13

3.530(평균)
0.325(표준 편차)

IV. 연구 결과 분석 및 논의

4.1 발음 교육이 발음 능력 향상에 미친 효과 

영어 발음 교육을 실시하기 전후에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학생들이 발음 

평가에서 얻은 결과를 나타내면 다음 표와 같다.  

표 1. 집단별 사전/사후 발음 평가 점수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참여자 전원이 사전 발음 

평가에서 얻은 점수보다 사후 발음 평가에서 얻은 점수가 더 높게 나왔다. 반면

에 통제 집단의 학생들은 7명 중 4명에서만 사후 발음 평가 성적이 사전 발음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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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 수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도 p 

사전 
점수

12 3.645 0.336
-7.051 11 0.000

사후 
점수

12 4.183 0.374

학생 수 평균
표준 
편차

t 자유도 p 

사전 
점수

7 3.526 0.302
-0.179 6 0.864

사후 
점수

7 3.530 0.325

가 성적보다 조금 더 나았으며, 3명은 오히려 약간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집단 간에 평균의 변화를 보더라도 실험 집단의 변화가 통제 집단의 변화보다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의 학생들의 영어 발음 능력에 구체적으로 어떠한 변화

가 생겼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실행한 대응 표본 t-검정 결과를 분석하기로 하겠

다. 먼저 실험 집단의 학생들이 얻은 사전 발음 평가에서 얻은 점수와  사후 발

음 평가에서 얻은 점수를 표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표 2. 실험 집단 사전/사후 발음 평가 결과

위 표를 보면 발음 교육 전의 학생들의 발음 평가 평균은 3.645이고 발음 교

육 후의 학생들의 발음 평가의 평균은 4.183로 발음 교육 후의 평가 결과가 발

음 교육 전보다 0.538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유의확률이 0.000을 보임

으로써 두 평가의 차이는 0.05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확인되었

다(p<0.05). 이런 결과는 영어 발음 교육이 학생들의 발음 능력 신장에 긍정적으

로 영향을 미쳤음을 말해주고 있다.  

이어서 통제 집단의 학생들의 사전 발음 평가의 결과와 사후 발음 평가의 결과

의 차이를 알아보기 실시한 대응 표본 t-검정 결과는 다음 표에 제시되어 있다.  

표 3. 통제 집단 사전/사후 발음 평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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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곱합 자유도 평균제곱 f p 

사전 
점수

집단-간
집단-내

합계

0.064 1 0.064 0.605 0.447

1.791 17 0.105

1.855 18

사후 
점수

집단-간
집단-내

합계

1.887 1 1.887 14.752 0.001

2.175 17 0.128

4.062 18

위 표에서 볼 수 있듯이 통제 집단의 사전 발음 평가 평균(3.526)과 사후 발음 

평가 평균(3.530) 사이의 차이는 0.004로써 두 평가 간에 성적의 차이가 거의 

없었다. 이 같은 성적의 차이는 통계적으로도 유의미하지 않았다(p>0.05).

다음으로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 간 사전 발음 평가의 결과와 사후 발음 평가

의 결과를 제시하면 <표 4>와 같다. 

표 4. 집단 간 사전/사후 발음 평가 결과

위 표가 말해주는 것처럼, 두 집단 간에는 명시적인 발음 교육을 하기 전에 실

시한 사전 발음 평가에서는 유의확률이 0.447을 보여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

가 나타나지 않았다(p>0.05). 그러나 명시적인 발음 교육을 실시한 후의 사후 발

음 평가에서는 유의확률이 0.001을 보임으로써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차이를 보

였다(p<0.05). 명시적인 발음 교육으로 두 집단 사이에는 발음 능력에서 의미 있

는 변화가 일어났다는 해석이 가능하다.

4.2 발음 강좌로 인한 발음의 변화

본 절에서는 학생들이 한 학기 동안 발음 교육으로 자신들의 발음에 어떤 변

화가 일어나는지를 쓰도록 한 발음 평가 저널의 내용을 분석하였다. 우선 분절음 

영역에서는 발음 교육을 받은 후에 개별 자음과 모음의 발음 방법뿐만 아니라 연

음 현상이나 구개음화, 설탄음화, 유·무성 일치 동화 등도 이해하는 기회가 되었

다는 언급이 다수를 차지했다. 예를 들어 실험 집단의 학생 9는 발음 강의를 들

은 후 알게 된 연음 현상에 다음과 같이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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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강의를 듣기 전에는 ‘She speaks Spanish.’의 단어들을 다 동등하게 또박또

박 발음하려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강좌를 듣게 된 후 ‘speaks Spanish’를 연결

해서 /s/를 한 번만 발음하는 것이 훨씬 발음하기 쉽고 듣기에 자연스럽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이와 비슷하게 학생 2도 두 번째 녹음에서는 “연음 법칙에 주목하여 break 

into, middle of 등의 부분에서 앞 단어의 자음과 뒷 단어의 모음을 연결시켜 발

음하였다”고 언급하였다. 이 밖에 학생 6, 7, 8, 12도 두 번째 읽기에서는 연음 

현상에 유의하여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고 지적함으로써 발음 강좌에서 배운 연

음 현상이 자신들의 발음 변화에 영향을 미쳤다고 보았다.

실험에 참가한 학생들은 또 구개음화 현상에 유의하여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

는 것을 수강 후 자신들의 발음에서 변화된 점으로 보고하였다. 가령 학생 8은 

두 번째 녹음할 때 ‘Should you’를 ‘슈드 유’로 읽지 않고 ‘수쥬’로 읽었는데, 그 

이유는 /d/가 뒤에 오는 /y/를 만나 구개음화가 일어나는 것을 배웠기 때문”이라

고 지적하였다. 이와 더불어 학생 5, 7, 9, 12도 학기 말에 실시한 두 번째 녹음

에서는 구개음화 규칙을 적용하여 단락을 읽게 되었다고 기술하였다.  

실험 집단의 학생들 중 일부는 발음 강좌를 들은 후 분절음 영역에서 한국인 

학생들이 어려워하는 영어의 음들인 /l/과 /r/을 정확히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고 

말하는 경우도 있었다. 이를테면, 학생 8은 “이번 학기 수업을 통해서 /l/은 혀를 

치아 바로 뒤 딱딱한 부분인 치경에 대고 발음하며, /r/은 혀를 둥글게 말아 혀의 

뒷부분으로 가져가며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고 피력하였다. 학생 1, 

3, 5, 10도 /l/과 /r/을 잘 구분하여 발음하는 변화가 일어났다고 적었다. 또한 학

생 2와 12는 영어의 모음에 관한 한 첫 번째 녹음과 달리 두 번째 녹음에서는 모

음에 따라 혀의 높이(people의 /i/와 often의 /ɔ/)나 혀의 전후 위치(fill의 /ɪ/와 

rude의 /u/ 및 입을 벌리는 정도를 달리 하여 발음했다고 진술하였다.   

이처럼 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발음 수업을 받은 후에 분절음 부분에서는 개별 

자음과 모음을 정확하게 발음하려고 하면서도 분절음의 연결과 변화와 같은 음

운 현상에 더 유의하여 발음할 수 있게 이해되었다고 보는 의견이 많았다.

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강세와 리듬 및 억양의 초분절 자질의 발음에 대해서도 

발음 교육 시작 전 1차 녹음 때와 달리 2차 녹음에서 많은 변화를 보였다는데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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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였다. 강세에 대해 학생들은 문장이나 대화 속에서는 내용어는 강세를 받고 

기능어는 강세를 받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어 2차 녹음 때 그런 점에 유의했다

는 견해를 보였다. 예컨대 학생 8의 2차 녹음에서 발음 상의 변화를 보면 이런 

점이 두드러진다.

두 번째 녹음에서는 기능어에는 강세를 두지 않고, 내용어에는 강세를 두는 점을 

확실히 알게 되어 관사나 전치사 같은 기능어를 훨씬 신경 써서 약하게 발음하였

다. 첫 번째 녹음에서 ‘It is important~’를 ‘잇 이즈 임포턴 투~’로 읽었다면, 두 

번째 녹음에서 ‘They often try to~’를 ‘데이 오픈 트롸이 러~’라고 읽어 ‘to’에 강

세를 넣지 않고 발음하였다. 

이와 유사하게 학생 1, 4, 7, 10, 11도 문장을 읽을 때 강하게 읽을 부분과 약

하게 읽은 부분을 알 수 있게 된 것이 변화된 점이라고 생각한다는 입장을 보였

다. 또한 그들은 can[kæn]과 같은 기능어는 문장 속에서는 약형인 [kən]으로 

발음하게 되었다는 점을 덧붙여 말했다.   

이런 강세에 대한 변화된 생각은 2차 녹음 때 문장의 리듬을 자연스럽게 하려

고 했던 노력과 연관된 것으로 보였다. 학생 6은 “강약의 흐름인 리듬에서 두 녹

음 과제는 차이가 났다. 학기 초 과제에서는 문장에서 강약을 고려하지 않고 그

냥 줄줄 문장을 읽었으나, 발음 수업을 듣고 나서는 내용어에는 강세를 두어 발

음하려고 했고 기능어나 강세를 받지 않는 모음은 약하게 또는 schwa /ə/로 발

음함으로써 리듬을 지키려고 하였다”고 적었다. 이와 거의 동일한 생각은 1, 2, 

3, 4, 9, 10, 11 등 많은 학생들에게서 발견되었다. 

영어 억양에 대해 거의 모든 학생들은 발음 수업을 받고 나서 영어의 문장에

는 그에 맞는 억양 형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지적하였다. 그들은 두 번

째 녹음에서 서술문과 의문문, 그리고 접속사로 연결된 문장에서 231, 233, 

232-231의 억양 유형에 집중하여 발음하는 변화를 보였다고 진술하였다. 특히, 

11번 학생은 1차 녹음 때와 달리 2차 녹음에서는 억양 유형을 생각하고 쉬어야 

할 곳에서 쉬면서 발음하게 되었다고 하였으며, 4번 학생도 두 번째 녹음에서는 

문장에서 끊어 읽을 위치를 정하고 그 곳에서 가장 강하게 발음해야 할 부분을 

표시하여 읽게 된 점이 유의미한 차이라고 기술하였다. 이 같은 변화는 학생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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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음 수업을 받으면서 영어의 문장은 의미 덩어리라고 하는 사고 그룹으로 나누

어지고, 각 사고 그룹 안에는 하나의 초점어가 있어 그 초점어 중 어느 한 음절

을 가장 강하게 발음해야 한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초점어의 강

세 받는 음절을 발음하고 나서 적절한 억양을 유지하며 휴지를 둔다는 점을 잘 

알게 된 데서 비롯된 결과라 할 수 있다(Gilbert, 2016).  

몇몇 학생들은 첫 번째 단락 녹음과 두 번째 단락 녹음에서 차이가 나는 것 중

의 하나로 문장을 읽는 속도에서의 변화를 언급하였다. 2번 학생은 “첫 번째 읽

기에서는 문장을 어디에서 끊어 읽어야 좋을지 몰라 우왕좌왕하는 느낌으로 읽

어서 속도가 좀 느렸는데 두 번째 녹음에서는 문장 내에서 끊어짐을 명확히 알고 

읽어서 속도가 빨라졌다”고 지적하였다. 4번 학생도 “두 녹음 파일을 비교해보

니 확실히 Reading 1은 발화의 속도가 느린데 비해 Reading 2는 속도가 좀 빠

르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사실 두 학생들의 읽는 속도를 조사해 보니 2

번 학생은 첫 번째 녹음에서는 1분 7초가 걸린데 비해 두 번째 녹음에서는 1분 

4초 걸린 것으로 확인되었으며, 4번 학생의 경우도 1분 21초에서 1분 16초로 

줄어든 것으로 발견되었다.  

영어 발음 수업을 받은 후 발음 평가에서 성적이 많이 향상된 1, 8, 9 학생들에

게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두 번째 단락을 녹음하는 과정에서 한국어식 말투

를 최대한 없애려 했다는 점을 들 수 있다. 9번 학생을 예로 들면 영어를 발음할 

때 한국인 학습자는 ‘bus’를 ‘버스’로 발음함으로써 /으/음을 추가하여 음절을 늘려 

발음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 두 번째 녹음에서는 ‘don’t’나 ‘hand’

같은 단어를 읽을 때 그러한 한국어식 말투가 나지 않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 

사실은 학생들이 영어 발음에서는 외래식 말투를 보이지 않는 것이 좋은 발음이라

는 것을 알게 됨으로써 영어 단어를 한국어의 음절 구조에 맞도록 재분절하여 발

음하지 않고 영어의 음절 구조에 맞게 발음하려고 노력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밖에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은 영어 발음 수업을 받아서 발음의 원리나 규칙

은 물론 영어와 한국어의 차이를 이해하게 되었을 뿐만 아니라 영어를 읽는데 자

신감과 흥미를 느끼게 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앞으로 개별적으로 영어 발음

을 학습할 때나 초등 교육 현장에서 영어를 가르칠 때 발음 수업에서 받은 내용

을 적극 활용해 보고 싶다는 의사를 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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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논의

앞 두절의 분석 결과를 볼 때 영어 발음 교육으로 학생들의 발음 능력은 발음 

교육을 받은 이전과 비교할 때 많이 향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실험 집단의 학생

들의 사후 발음 평가에서의 성적이 사전 평가의 성적과 비교하여 통계적으로 유

의미한 성적의 상승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 자신들의 발음 변화를 기록한 발음 

평가 저널 내용에서도 발음 능력이 향상되었다고 보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결국 영어 발음 교육이 학생들의 영어 발음 구사력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

다는 의미이다.   

분절음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개별 자음과 모음의 올바른 발성에 이어 분절음

이 변하는 음운 변동에 대한 더 깊은 이해를 통해 발음 교육 이전과는 다르게 주

어진 상황에서 분절음을 더 정확히 발음할 수 있는 능력을 갖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그들은 Prator(1967)에 의해 외국어 학습자에게 학습상의 난이도 등급이 

높은 음들로 보고된 /l/과 /r/의 발성을 명확히 할 수 있게 되었다거나 모음도 사

후 발음 평가에서는 혀의 높이,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에 따라 정확하게 조음하

려고 했다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 이 점을 알 수 있다. 이 결과는 발음 프로그램 

투입으로 일본인 영어 학습자가 /r/음을 그 이전보다 더 정확히 발성하게 되었다

는 Saito와 Lyster(2012)의 연구 결과나 발음 지도로 터키 대학생들이 영어의 

모음 /æ/와 /ɔ:/ 그리고 /ɑ:/의 발음에서의 오류를 줄였다고 한 Atli와 

Bergil(2012)의 연구 결과와 부합하고 있다. 더욱이 연음 현상, 구개음화, 설탄

음화, 동화 현상 등의 음운 과정에 유의하여 문장을 발화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한 

지적은 발음 수업이 상당 부분 학생들에게 영향을 준 결과라 할 수 있다. 특히, 

사후 성적이 많이 향상된 학생들이 영어 단어를 발음할 때 /ɨ/ 모음을 불필요하

게 삽입함으로써 음절 수가 늘어나지 않도록 조음하려 했던 점은 그로 인해 나타

날지 모를 한국어식 말투를 최대한 없애서 원래 영어의 음절 수 대로 정확히 발

음해야 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다시 말해 학생들은 특히 

자음 군이 포함된 영어 단어를 발음할 때 한국인 영어 학습자들이 한국어의 음절 

구조를 영어 단어에 전이시킴으로써 발음 상 오류를 범함으로써 한국어식 어투

가 나타난다는 점을 잘 이해했기 때문이라 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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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분절음 영역에서는 학생들이 발음 수업을 받은 후가 받기 전보다 많은 발음

의 변화를 했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이 특징이다. 실험에 임한 모든 학생들이 

학기말에 실시한 두 번째 단락 읽기에서 영어의 강세와 리듬 그리고 억양에 주의

를 집중하여 녹음하였다는 저절 내용에서 이 점이 뒷받침된다. 

먼저 강세에 대해 학생들은 대부분 문장이나 대화 속에서 내용어는 강세를 받

고 기능어는 강세를 받지 못할 뿐만 아니라 내용어에서 강세를 받지 못하는 음절

은 약모음으로 발음할 수 있게 된 점을 발음 부분에서의 변화로 느꼈다. 또한 그

들은 기능어에도 강형과 약형이 있으나 연결된 말에서는 문장의 리듬을 맞추기 

위해 강형이 약형으로 발음될 수 있다는 점을 이해하게 된 점이다.

이에 따라 그들은 학기 말에 실시된 두 번째 단락 읽기에서는 그들이 발음 평

가 저널에서 쓴 대로 영어 문장을 발음하면서 강세 받는 음절과 그러지 않는 음

절의 조화, 즉 영어의 리듬에 유의하여 녹음하게 되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영어

가 한국어와는 달리 강세 받는 음절이 일정한 간격으로 나온다는 강세 박자 언어

임을 고려하여 강과 약의 번갈아 오는 조화로운 리듬 원칙을 그들의 단락 읽기에 

반영하려 했던 것이라 할 수 있다. 

실험에 참여한 학생들이 발음 수업을 받고 나서 전반적으로 영어의 억양에 대

한 지식이 높아진 것도 또 다른 중요한 변화라 할 수 있다. 억양이 의미를 전달

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는 점을 이해하고 문장 속 적절한 지점에서 의미 군으

로 적절하게 끊어 읽기를 하면서 강하게 발음할 부분은 강하게 발음하고 문장의 

유형별로 해당되는 억양 형태를 유지하려고 애쓴 것으로 보인다. 이런 변화는 학

생들이 영어 발음 수업을 받으면서 발화는 억양의 단위로서 사고 그룹이라 부르

는 의미 덩어리로 나누어지고 각 사고 그룹 안에는 가장 중요한 초점어가 있으

며, 그 초점어 내의 한 음절에 주 강세가 주어질 뿐만 아니라 화자는 문장을 발

화할 때 문장 끝에서 적절한 억양을 유지한 후 약간의 포즈를 둔다는 것을 잘 학

습한데서 비롯된 것이라 할 수 있다(Gilbert, 2008; Grant, 2017).   

실험 집단에 속한 학생들의 발음 변화에서 거론해야 할 또 하나의 중요한 사실

은 첫 번째 단락 읽기 속도와 두 번째 단락 읽기 속도를 비교할 때 후자에서의 발

화의 흐름이 더 빨라졌다는 사실이다. 앞에서 본 2번과 4번을 포함하여 1번(1분 

7초→1분 4초), 3번(1분 10초→1분 7초), 5번(1분 3초→1분 1초), 8번(1분 1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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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8초), 9번(1분 6초→1분 2초), 10번(1분 24초→1분 12초)에서 문장의 발

화 속도가 조금 씩 빨라진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 사실은 발음 수업이 학생들의 

영어 발음의 유창성에도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 오게 한다는 점을 말해주고 있다. 

이렇게 볼 때 학생들은 두 번째 단락 읽기에서 3장 2절에 제시된 교실에서의 

발음 교육 내용을 자신들의 발음 구사에 적극 활용하려는 시도를 한 것으로 간주

된다. 학생들이 얻은 사후 발음 평가 성적이나 그들이 작성한 발음 변화 에세이 

내용은 한 학기 동안 교실에서 배운 분절음과 초분절음 관련 음성·음운 지식이 

토대가 된 것으로, 결국 학생들은 발음 수업을 받아 발음의 정확성이나 액센트

성, 그리고 유창성의 면에서 변화 또는 향상을 보였다고 할 수 있다.       

V. 결론 및 시사점

앞에서 대학생 학습자들이 영어 발음 강좌를 들은 후 발음상에서 어떠한 변화

가 일어났는지를 논의해 보았다. 발음 수업을 받기 전후 동일한 수준의 영어의 

단락을 읽도록 함으로써 그들의 발음 능력 향상에 어떠한 변화가 생겼는지를 알

아보았다. 

두 번의 영어의 단락 읽기를 통해 실험 집단의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모두 통

제 집단의 학생들과 달리 첫 번째 발음 평가의 성적보다 두 번째 발음 평가의 성

적이 향상된 결과를 보였다. 게다가 사후 발음 평가 성적의 평균은 사전 발음 평

가의 성적과 비교하여 0.05 유의도 수준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이 결과는 영어 발음 교육이 학습자들의 발음 능

력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확실히 보여주는 것이다.

더구나 학생들은 한 학기 동안 영어 발음 강의를 듣고 난 후 자신들의 발음 변

화에 대해 작성한 저널에서 전반적으로 개별 자음과 모음이라는 분절음에 대해

서는 정확하게 발성하는 방법뿐만 아니라 그런 분절음이 특정한 환경에서 다른 

음으로 변화는 음성 현상에 대해서도 잘 알게 되었다는 공통적인 견해를 보였다. 

특히 강세와 리듬 그리고 억양의 초분절 영역에서는 발음 수업을 받은 후에 문장

이나 대화 속에서 강세 받는 음절과 그렇지 않은 음절을 잘 구분할 수 있게 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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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전체 문장에서 강과 약이 번갈아 오는 영어의 리듬 원리에 유의하며 발음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을 변화된 점으로 기술하였다. 억양에 대해서도 영어의 문장

을 어디에서 끊어 휴지를 두면서 읽어야 하는지 그리고 하나 이상의 사고 그룹으

로 이루어지는 문장에서 가장 강하게 발음해야 할 단어 속 음절을 이해하고 문장 

유형별로 나타나는 억양 곡선을 적절하게 유지하며 발화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

게 되었음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발음상의 변화는 발음 강좌를 들은 후에 일어난 

것이므로 영어의 발음 수업이 학습자들의 발음 변화나 향상에 중요한 영향을 미

쳤다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실험 집단의 12명의 참여자 중에서 8명의 경우에 처음 단락을 읽어 녹

음할 때보다 학기 말에 실행한 단락 읽기에서 발화의 속도가 좀 더 빨라진 것도 

발음에서 향상된 점이라 볼 수 있다. 문장의 전달 속도인 유창성의 면에서 개선

된 효과를 가져왔다고 말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 결과가 영어 교육적으로 어떠한 시사점을 제공하고 있는가를 고

려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영어 발음 강좌를 이수한 학생들이 발음 능력에서 

많이 향상된 점을 볼 때 대학에서의 영어음성학 강의나 발음 교육은 음성·음운 

부분에 대한 깊은 이론보다는 실제에 더 초점을 맞추는 방향이 되어야 바람직할 

것이다. 대학생들이 앞으로 초·중등 영어 교육 현장에서 영어 학습자들에게 발음 

능력의 향상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예비 교사 단계에서부터 영어 수업에서 실용

적 발음 교육을 할 수 있는 지식과 정보를 충분히 갖출 수 있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이어서 영어의 발음은 분절음과 초분절음 영역 모두 고립된 단어나 개별 문장

에서 목표로 하는 음들을 지도하는데 관심을 두는 것보다는 대화 속에서 자음과 

모음, 강세와 리듬, 그리고 억양을 전반적으로 지도하는 것이 학습자의 영어 발

음 구사 능력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다. 두 사람의 대화에서 서로 주고받는 영어

의 문장을 반복해서 듣고 적절히 발화할 수 있도록 하는 발음의 실제를 익히도록 

하는 것이 학습자의 구어 의사소통 능력 향상에도 유익할 것이다. 영어를 발화할 

때 적절한 곳에서 끊어서 말하는 과정에서 강하게 발성해야 할 부분을 사고 그룹

에서 부단히 연습시키고 문장에 대한 발화가 끝나기 전 적절한 억양 유형을 선택

하여 발음하고 약간의 휴지를 두도록 함으로써 청자가 이해하고 발화할 기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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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는 방식으로 발음 연습의 틀을 바꾸어야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영어의 발음

은 분절음부터 시작해서 초분절음을 지도하는 단계가 아니라 대화 속에서 초분

절음 지도에 우선권을 두면서 문제가 되는 분절음을 가르치는 것이 더 효과적이

라 본다.

다음으로 영어의 발음은 영어 듣기 기능과 말하기 기능을 통합하여 지도하는 

과정에서 가르치는 것도 바람직하지만, 본 논문의 결과에서 보듯이 영어의 문장 

읽기라는 방식을 통해서 발음 능력이 향상되는 것을 볼 때, 읽기 기능과 통합하

여 발음을 자연스럽게 지도하는 방법을 장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읽기의 한 방

법으로서 낭독을 초등 교실에서 자주 실천하게 될 예비 교사들의 경우 문장을 어

디에서 끊어 읽으며 문장 강세와 억양을 자연스럽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지식이 필

요하므로 문장을 학생들에게 읽어주거나 읽도록 하는 과정에서 발음에 더 많은 

관심을 두어 지도하도록 해야 바람직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 발견된 의미 있는 연구 결과에도 불구하고, 연구에 참여한 대상

이 한 대학에 재학하는 적은 수의 EFL 학습자들에 한정되어 있어서 많은 대학의 

학습자들을 위한 영어 발음 교육 상황에 일반화시켜 적용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앞으로 더 많은 EFL 학습자들을 대상으로 영어의 분절음을 비롯하여 리듬 구조

(rhythm structure)나 강세 유형 및 억양 형태에 대해 명시적 발음 교육을 실시

하고 그에 따라 일어나는 발음의 정확성, 엑센트성, 유창성의 면에서의 변화와 

향상에 관한 연구들이 활발히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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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1. 발음 평가용 단락 읽기 과제

1) Reading 1

Have you ever watched young children practice the sounds of the language they 

are learning? They imitate, repeat, and sing consonant and vowel combinations 

without effort. For young children, learning to speak a language is natural and 

automatic. No one would suspect thar complex learning is occurring. For adult 

learners, however, pronunciation of a new language is not automatic. It presents 

an unusual challenge. Why is pronunciation progress in adults more limited? Some 

researches say that there are biological or physical reasons. Others say that there 

are social or cultural reasons. Although there are many unanswered questions, it is 

important to realize two things about clear speaking. First, pronunciation 

improvement might be difficult, but it is possible. Second, adults can learn to 

communicate clearly in English without losing their accents or their identification 

with their native cultures(Grant, 1993, p. 3).  

2) Reading 2

Have you observed the ways people from different cultures use silence? Have 

you noticed that some people interrupt conversations more than other people? All 

cultures do not have the same rules governing these areas of communication. 

Many Americans interrupt silence in conversations to mean disapproval, 

disagreement, or unsuccessful communication. They often try to fill silence by 

saying something even if they have nothing to say! On the other hand, Americans 

don’t appreciate a person who dominates a conversation. Knowing when to take 

turns in a conversation in another language can sometimes cause difficulty. Should 

you wait until someone has finished a sentence before contributing to a discussion, 

or can you break into the middle of someone’s sentence? Interrupting someone 

who is speaking is considered rude in the United States. Even children are taught 

explicitly not to interrupt(Grant, 2017, p.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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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2. 영어 발음 분석적 채점법

1) 자음

5: 모든 자음들이 정확히 발성되어 의사소통에 아무런 오류를 일으키지 않는다.

4: 대부분의 자음들이 정확하게 발성되지만 자음 군 발성에 어려움을 느낀다.

3: 빈번하지만 일관적이지 않은 자음 발음상의 오류가 일어난다.

2: 몇몇 자음들이 일관적으로 잘 못 발음되어 의사소통에 오류를 일으킨다.

1: 거의 모든 자음들이 정확하게 발음되지 못해 의사소통에 오류를 일으킨다.  

2) 모음

5: 모든 모음들이 정확히 발성되어 의사소통에 아무런 오해가 없다.

4: 모음 발음 상 오류가 가끔 일어나지만 보통 의사소통에 오해가 없다.

3: 모음 발음 상 오류가 빈번하고 일관적이지 않지만 대체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없다.

2: 몇몇 모음들이 일관적으로 잘 못 발음되어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긴다.

1: 거의 모든 모음들이 정확하게 발음되지 못해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긴다.  

3) 강세

5: 단어 강세를 잘못 두는 경우가 드물고 의사소통에 아무런 오해가 없다.

4: 단어 강세를 잘못 두는 경우가 드물고 다음절어에서만 그런 경우가 있다.

3: 다양한 단어들에서 강세를 잘못 두는 경우가 있으나 이해하는데 지장 없다.  

2: 단어 강세의 잘못으로 화자의 뜻을 이해하기 위해 청자에게 노력이 요구된다. 

1: 단어 강세의 잘못으로 의사소통에 오해가 생기고 청자를 짜증나게 한다.  

4) 리듬

5: 문장을 발음할 때 강세 박자 리듬이 항상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4: 문장을 발음할 때 강세 박자 리듬이 대부분 자연스럽게 사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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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문장을 발음할 때 강세 박자 리듬이 다소 부자연스럽게 사용된다.

2: 문장을 발음할 때 강세 박자 리듬보다 음절 박자 리듬이 더 사용된다.   

1: 문장을 발음할 때 강세 박자 리듬보다 음절 박자 리듬이 심하게 사용된다.  

5) 억양 

5: 다양한 억양 유형이 매우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성조 음절이 매우 적절하게 발성된다.

4: 억양 유형이 효과적으로 사용되고 성조 음절이 적절하게 발성된다.  

3: 억양 유형이 대체로 올바르게 사용되지만 때로 청자를 오해하게 하고 성조 음절이 

적절하게 발성되지 않는다.  

2: 억양 유형이 가끔 적절하게 사용되지만 이해에 자주 방해가 되고 성조 음절이 거의 

발성되지 않는다.   

1: 억양이 부적절하게 사용되어 의사소통에 방해가 되고 성조 음절이 전혀 제대로 발

성되지 않는다.  

부록 3. 영어 발음 총괄적 채점법

5: 분절음과 초분절음 발음에서 한국어식 어투가 전혀 없어 영어 모국어 화자의 발음

에 거의 가깝다.

4: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발음에서 한국어식 어투가 거의 없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3: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발음에서 한국어식 어투가 가끔 나타나지만 이해하는데 지장

이 되지는 않는다. 

2: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발음에서 한국어식 어투와 영어 발음이 뒤섞여 대체로 이해하

기가 어렵다. 

1: 분절음과 초분절음의 발음에서 한국어식 어투가 심하여 거의 완전히 이해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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